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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청각장애 유무에 따른 3, 4세 건청 자녀의 

모음 및 파열음 조음의 음향음성학적 특성 비교: 예비연구

Comparison of Acoustic Characteristics of Vowel and Stops in 3, 4 year-old 

Normal Hearing Children According to Parents’ Deafness: Preliminary Study 

홍 지 숙1)・강 영 애2)・김 재 옥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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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how deaf parents influence the speech sounds of their normal-hearing 
children. Twenty four normal hearing children of deaf adults (CODA) and normal hearing parents (NORMAL) aged 3 to 4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 F1, F2, and the vowel triangle area in 7 vowels and the voice onset times (VOTs) and closure 
durations in 9 stops were measure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F1 and F2 for all vowels were higher 
and the vowel triangle area was larger in CODA than in NORMAL although they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Second, 
VOTs in CstopV for /t*/ and in VCstopV for /t*/, /th/, and /kh/ were longer in CODA than in NORMAL. Most stops in CODA 
appeared to be longer VOTs for most phonemes. Third, the manner and place of articulation in stops did not make a 
difference between CODA and NORMAL in VOTs and closed durations. CODA does not demonstrate the speech 
characteristics of deaf people, however, they seem to speak differently than NORMAL, which means CODA might be 
influenced by a different linguistic environment created by deaf parents in some way. 

Keywords: children of deaf adult, CODA, vowel, formant, vowel triangle, stops, acoustic characteristics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의 청각장애인은 278,300명으로 전체 장애 인구 중 

지체장애와 뇌병변 장애에 이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

다. 이들 대부분은 청각장애인과 결혼하여 청각장애 부부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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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루고(70.1%), 자녀의 92.5%는 비장애인이다(한국보건사회

연구원, 2011). 이처럼 청각장애 부모는 대부분 건청 자녀를 두

고 있고, 그들이 가진 청각 및 언어장애로 인해 건청 자녀에게 

제한된 의사소통 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청각장애인은 청각적 피드백이 불충분하고 왜곡되는 등 타

인과 자신의 말소리 지각이 제한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시각

적인 단서를 통해  말소리를 지각하려는 경향이 있어 청각장

애인의 말소리는 건청인의 말소리와 다른 특성을 갖게 된다. 

모음의 경우 구강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여 각 모음 간의 구

분이 어렵고, 이중모음의 단모음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로 인해 모음삼각도 면적 및 음운공간이 좁아지는 특징이 

나타난다(오영자, 1999; 우아미, 2004; 최은아・성철재, 2010). 

자음의 경우 시각적인 단서가 적고, 조음방법이 복잡하며, 청

각적인 변별이 어려운 음소에서 더 어려움을 보인다. 특히, 파

열음은 호흡·발성·조음의 순간적인 협응을 필요로 하고, 산출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청각장애인은 조음 시 더 많은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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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나타낸다(이현화, 2009). 그리고 파열음의 조음방법(평·경·격

음) 간에 나타나는 음향음성학적 차이가 뚜렷하지 않아 말 명

료도도 낮아진다(오영자, 1999; 이경희, 2004). 

일반적으로 아동은 주변의 말소리를 지각하고 변별하여 모

방하는 과정을 통해 말소리를 습득한다. 아동의 연령이 낮을수

록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말소리 습득과 발달이 촉진된다. 

그러나 청각장애 부모 가정에서는 제한적인 언어적 환경 즉, 

말소리 자극이 양적으로 제한되고 질적으로 왜곡된 환경에 놓

이기 때문에 건청 자녀들은 청력에 문제가 없을지라도 말소리 

습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청각장애 부모와 건청 자녀의 

의사소통 양식을 살펴보면, 수화와 구화를 혼용하는 경우가 전

체 28.6%로 수화 및 몸짓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많았다(염동문 

외, 2004). 이는 청각장애 부모가 건청 자녀와의 원활한 의사소

통을 위해 노력하지만 청각장애인 고유의 조음특성으로 말소

리 습득 초기에 있는 건청 자녀에게는 부적절한 언어적 자극

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우려로 청각장애 부모의 건청 자녀에 대한 연구가 

2000년대에 들어 진행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를 살펴보면 청각

장애 부모의 양육 경험과 특성(박병은, 2002; 염동문 외, 2004; 

이미선, 2010), 의사소통 특성(문봉오, 2000), 자녀의 어휘발달

(이은주, 2011; 김영태, 2007)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 말소

리에 초점을 둔 김미정(2010)의 연구는 부모의 청각장애로 인

한 건청 자녀의 모음과 파열음 산출 시 모음삼각도 면적과 일

부 파열음에서 비정상적인 말소리 산출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 

연구는 청각장애 부모의 건청 자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말소리

에 관한 국내 첫 번째 연구로서 의미가 크지만 연구 대상자의 

연령대가 3~6세로 광범위하고 검사어가 일부 모음과 파열음에

만 한정되어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파열음과 마찰음이 모두 숙달연령 단계 이

상에 도달하는 3~4세 아동(김영태 외, 2007)을 대상으로 청각

장애 부모의 건청 자녀 집단(children of deaf adults, 이하 CODA)

과 건청 부모의 건청 자녀 집단(이하 NORMAL) 간의  한국어 

7 모음과 단어 수준에서 파열음의 음향음성학적 특성을 비교

함으로써 청각장애 부모에 의한 언어적 환경이 자녀의 말소리

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1.2 연구문제

1.2.1 CODA와 NORMAL  집단 간 모음 산출의 차이가 있

는가?

A. 두 집단 간 단모음 /ᅵ/, /ᅮ/, /ᅡ/, /ᅳ/, /ᅦ/, /ᅩ/, /ᅥ/

의 각 포먼트(F1, F2) 값의 차이가 있는가?

B. 두 집단 간 모음삼각도 면적의 차이가 있는가?

1.2.2 두 집단 간 파열음 산출의 차이가 있는가?

A. 두 집단 간 CV 및 VCV 파열음의 음소별 발성시작

시간(Voice onset time; VOT) 및 폐쇄구간의 차이가 

있는가?

B. CV 및 VCV 파열음의 조음방법(평·경·격음)과 집단

에 따른 VOT 및 폐쇄구간의 차이가 있는가?

C. CV 및 VCV 파열음의 조음위치(양순·치조·연구개음)

와 집단에 따른 VOT 및 폐쇄구간의 차이가 있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연구대상자는 만 3~4세의 서울, 경기 및 충청지역에 거주하

는 CODA 12명과 NORMAL 12명, 총 24명으로 대상자 정보는 

<표 1>과 같다. 연구대상자는 『한국판 덴버발달선별검사

(Denver Developmental Screening Test-II: DDST-II)』(이근, 

2000)가 정상이며, 『수용 및 표현 어휘력 검사(Receptive &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김영태 외, 2009) 검사 결

과, 수용 및 표현 어휘가 –1 SD 이상인 아동으로 두 집단의 언

어수준은 동일하게 하였다. 또한 청력검사에서 정상이며, 조음

기관의 구조와 기능의 장애가 없는 아동으로 선정하였다. 초기 

자료수집 시 CODA 아동은 총 15명이었으나, 이들 중 REVT 

결과가 -2SD 이하인 아동과 말더듬이 있는 아동 총 3명을 연

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표 1. 연구대상자 정보

Table 1. Information of children

구분
CODA NORMAL

t p
M(SD) M(SD)

연령
개월

50.08(6.20) 53.08(5.37) -1.27 .22
교육경력 26.75(8.81) 28.05(8.92) -.43 .67
교육시간

시간

7.83(1.40) 7.19(1.41) 1.00 .33
가정 내 
양육시간 5.08(.56) 5.69(.80) -2.00 .06

모든 연구대상자의 부모는 20~40대로 고졸 이상이며, 청각

장애 한 가정은 편부 가정이다. 청각장애 부모는 양쪽 부모 모

두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순음청력검사 상 90 dB 

이상의 청력을 가졌으며, 청각장애 부모의 정보는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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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청각장애

부 모

청각장애 
시작 시기

선천적: 3명
후천적: 9명 

(평균4세)

선천적: 5명
후천적: 6명
(평균3.6세)

보청기 
착용여부

착용: 1명
미착용: 11명

착용: 4명
미착용: 7명 

의사소통수단 수화: 4가정 /  수화+구어: 8가정

표 2. CODA 부모의 정보

Table 2. Information of parents in CODA

2.2 연구절차

2.2.1 검사어

모음 검사어는 /ᅵ/, /ᅮ/, /ᅡ/, /ᅳ/, /ᅦ/, /ᅩ/, /ᅥ/이며 이들

의 제1포먼트(F1)와 제2포먼트(F2)를 분석하였다. 파열음 검사

어는 양순음, 치조음, 연구개음 각각의 평음, 경음, 격음 총 9

개 목표음소가 어두초성(C파열음V)과 어중초성(VC파열음V)의 두 

음절구조에 포함된 단어로 선정하였다. 두 음절구조 모두 선·

후행 모음으로 /ᅡ/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각 단어에 

해당하는 그림카드를 만들었고, 그림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VC

V 일부 검사어는 선행모음으로 다른 모음을 사용하였다. 대상

자들의 연령이 낮아 무의미 음절을 이용한 따라말하기를 할 

경우 검사자의 조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그림카드로 아동

의 자발화를 수집하였다.   

2.2.2 자료수집

자료수집 환경은 아동의 집이나 유치원 등의 조용한 공간이

며 CODA 가정을 방문할 때에는 수화통역사와 동행하였다. 아

동의 말소리는 디지털 녹음기(PCM-D50 4G, SONY, Japan)에 

헤드셋 마이크(Zennheiser PC151, GmbH & co., Germany)를 연

결하여 녹음하였다. 모음 샘플은 검사자가 아동에게 검사어를 

들려주고 따라말하기 방식으로 3회 반복 녹음하였다. 자음 샘

플은 아동에게 단어를 나타내는 그림을 보여주고 이름을 말하

게 하였고, 스스로 이름을 말하지 못하는 경우 모음과 같이 따

라말하기 방식으로 2회 반복 녹음하였다.

2.2.3 음향음성학적 분석

모음 포먼트 및 파열음의 VOT와 폐쇄구간은 음향음성 분석 

프로그램인 Praat version 5.3.32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모음분석은 Praat 에디터 창에서 파형과 스펙트로그램을 이

용하여 F1-F3 포먼트가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지점부터 

끝나는 지점까지를 분석 구간으로 지정하였다. 자동 포먼트 추

출의 에러를 방지하기 위해 에디터 창을 통해 F1과 F2 포먼트

가 최대한 정확하게 포착되도록 분석 구간의 최대포먼트대역 

값을 수동으로 조정하였다. 모음 포먼트 측정 예시화면은 <그

림 1>과 같다. 또한 측정한 세 기본 모음 /ᅵ/, /ᅮ/, /ᅡ/의 F1

과 F2의 평균값으로 각 모음 간의 거리는 좌표평면 위의 두 점 

(x1,y1)과 F2(x2,y2)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유클리드 거리를 이용

하여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a, b, c)를 산출한 후 헤론의 공식

으로 모음삼각도의 면적을 계산하였다<그림 2>.

 

그림 1. 모음 /ㅏ/ 분석구간의 포먼트 측정 예시화면

Figure 1. Spectrogram of formant frequency measure in /a/ vowel

그림 2. 유클리드 거리와 헤론 공식

Figure 2. Euclidean distance and Heron's formulas

파열음 분석 시 CV 형태의 단어에서는 파열음의 VOT를 측

정하고, VCV 형태의 단어에서는 VOT와 폐쇄구간을 측정하였

다. VOT는 파열이 시작된 지점부터 후행모음이 시작되기 전까

지의 구간을 측정하였고, 폐쇄구간은 선행모음이 끝나는 지점

부터 파열이 시작되는 지점까지의 구간을 측정하였다. 정확한 

VOT와 폐쇄구간을 선정하기 위하여 Praat 에디터 창의 파형과 

스펙트로그램을 통한 정보와 녹음된 음성을 비교하며 측정하

였다. <그림 3>은 CV에서 VOT, <그림 4>는   VCV에서 VOT 

및 폐쇄구간을 측정하는 예시 화면이다.

그림 3. CV(/타요/)의 VOT 측정 예시화면
Figure 3. Spectrogram of VOT measure in CV(/tajo/) 

그림 4. VCV(/머리카락/)의 폐쇄구간 및 VOT 측정 예시화면

Figure 4. Spectrogram of closed duration and VOT measures in 
CV(/mʌrikarar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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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자료처리

모든 통계처리는 SPSSTM 20.0(IBM, Armonk, NY, USA)을 

사용하였다. 모음은 각 3번씩 반복 측정한 평균값을 이용한 

F1, F2 및 모음삼각도 면적을 구하고, 파열음은 2번씩 반복 측

정한 평균값을 이용한 VOT와 폐쇄구간의 기술통계량을 산출

하였다. 

모음의 F1과 F2 및 모음삼각도 면적, CV 파열음의 VOT와 

VCV 파열음의 VOT와 폐쇄구간의 집단 간 비교를 위해 독립

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조음방법(평·경·격음) 및 조음

위치(양순·치조·연구개음)에 따른 집단 간 VOT와 폐쇄구간의 

차이는 혼합변량분석(Mixed ANOVA)으로 집단 내는 조음방법 

또는 조음위치, 집단 간은 두 집단으로 설정하여 비교하였다. 

그리고 혼합변량분석 결과에서 공분산 구조가 구형성

(Sphericity) 가정을 만족하지 못했을 경우에 가정에서 이탈하

는 만큼 검증통계량의 자유도를 보정해주는 그린하우스-가이

저(Greenhouse-Geisser)의 유의확률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주효

과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항목에 대하여 Bonferroni 검정으

로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2.2.5 신뢰도

모든 측정변수에 대한 검사자 내 신뢰도는 전체 음성 샘플

의 15%를 임의로 추출하여 연구자가 재측정하였으며, 검사자 

간 신뢰도는 언어치료전공 박사과정 대학원생 1명이 전체 음

성샘플의 15%를 임의로 추출하여 측정하고 연구자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Pearson r correlation을 이용하여 확인한 결과 검사

자 내 상관계수는 .971, 검사자 간 상관계수는 .932로 유의미하

게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3. 연구결과

3.1 모음

3.1.1 CODA와 NORMAL 간 모음 포먼트 비교

일곱 모음의 F1, F2 값의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한 결과, 유의

미한 차이를 보인 모음 포먼트는 /ᅦ/의 F2로 CODA가 유의미

하게 높았다(t = 2.418, p = .024). 나머지 모음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ᅮ/의 F1과 /ᅩ/의 F2를 제외한 모

든 모음의 포먼트 평균값이 NORMAL보다 CODA에서 높았다

<표 3>.

3.1.2 CODA와 NORMAL 간 모음삼각도 면적 비교

모음삼각도 면적은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는 없었으나 <표 4> 및 <그림 5>와 같이 CODA가 NORMAL

에 비해 /ᅵ/ 모음의 F1과 F2 평균값이 높아 모음삼각도 면적

이 넓었다. 

구분
CODA NORMAL

t p
M(SD) M(SD)

F1

ㅣ 473.60(79.93) 443.82(78.40) .922 .367
ㅜ 497.97(74.07) 523.11(75.13) -.825 .418
ㅏ 1262.66(128.87) 1246.93(142.96) .283 .780
ㅡ 564.52(110.32) 549.82(62.42) .402 .692
ㅔ 902.47(115.51) 855.47(136.05) .912 .372
ㅗ 550.53(982.60) 539.83(49.49) .374 .712
ㅓ 872.34(114.17) 861.96(98.03) .239 .813

F2

ㅣ 3535.34(186.28) 3377.80(242.41) 1.785 .088
ㅜ 1060.18(141.85) 1025.12(121.66) .650 .522
ㅏ 1900.37(154.27) 1890.74(138.49) .161 .874
ㅡ 1729.32(264.47) 1719.68(164.17) .107 .915
ㅔ 2827.67(149.25) 2684.36(140.99) 2.418 .024*

ㅗ 982.60(180.96) 1011.49(206.06) -.365 .719
ㅓ 1339.90(176.84) 1277.54(141.67) .953 .351

표 3. CODA와 NORMAL 간 F1과 F2 비교

Table 3. Comparison of F1 and F2 between CODA and 
NORMAL  

구분
CODA NORMAL

t p
M(SD) M(SD)

모음삼각도 

면적

3,206,732.583
(451,401.505)

3,015,709.267
(426,483.567)

1.066 .298

표 4. CODA와 NORMAL 간 모음삼각도 면적 비교

Table 4. Comparison of vowel triangle areas between CODA and 
NORMAL 

그림 5. CODA와 NORMAL의 모음삼각도

Figure 5. Vowel triangle areas of CODA and NO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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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파열음

3.2.1 CODA와 NORMAL 간 파열음의 음소별 VOT와 폐쇄

구간 비교

두 집단 간 CV의 음소별 VOT를 비교한 결과<표 5>, /ᄄ/에

서만 통계적으로 CODA가 NORMAL에 비해 길었다(t = 3.597, 

p = .003).

VCV의 음소별 VOT는 모든 음소에서 평균값이 CODA가 길

었으나 /ᄄ/, /ᄐ/, /ᄏ/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

다<표 6>. 또한, VCV의 음소별 폐쇄구간은 모든 음소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대부분 CODA의 평균값

이 길었다<표 6>.

CV
검사어

CODA NORMAL
t p

M(SD) M(SD)
ㅂ .064(.019) .057(.013) 1.019 .319
ㅃ .008(.005) .009(.003) -.246 .808
ㅍ .067(.021) .072(.018) .594 .521
ㄷ .075(.025) .062(.016) 1.487 .151
ㄸ .015(.007) .008(.002) 3.597 .003*

ㅌ .070(.024) .067(.024) .356 .725
ㄱ .073(.020) .081(.014) -1.209 .239
ㄲ .021(.013) .017(.006) .933 .361
ㅋ .082(.026) .079(.017) .338 .738

표 5. CV에서 집단 간 음소별 VOT 비교

Table 5. Comparison of  VOTs between CODA and 
NORMAL in CstopV

VCV
검사어

CODA NORMAL
t pM(SD) M(SD)

VOT

ㅂ .009(.003) .009(.006) .122 .904
ㅃ .007(.003) .006(.002) .679 .504
ㅍ .044(.018) .036(.015) 1.104 .281
ㄷ .015(.010) .012(.007) .875 .391
ㄸ .010(.002) .007(.003) 2.349 .028*

ㅌ .054(.024) .035(.022) 2.092 .048*

ㄱ .024(.005) .023(.011) .240 .812
ㄲ .017(.006) .016(.007) .423 .676
ㅋ .062(.017) .043(.017) 2.630 .015*

폐쇄구

간

ㅂ .083(.036) .073(.022) .769 .450
ㅃ .243(.057) .223(.052) .928 .363
ㅍ .103(.028) .115(.029) -1.052 .304
ㄷ .082(.028) .069(.013) 1.403 .175
ㄸ .156(.053) .143(.044) .628 .536
ㅌ .227(.048) .212(.057) .714 .483
ㄱ .066(.025) .054(.017) 1.350 .191
ㄲ .178(.053) .165(.037) .705 .488
ㅋ .122(.035) .108(.031) .971 .342

표 6. VCV에서 집단 간 음소별 VOT 및 폐쇄구간 비교

Table 6. Comparison of  VOTs and closed durations between 
CODA and NORMAL in VCstopV 

3.2.2 조음방법과 집단에 따른 VOT 및 폐쇄구간 비교

3.2.2.1 CV에서 조음방법과 집단에 따른 VOT 비교

CV 파열음의 조음방법(평·경·격음)과 집단 간의 VOT차이를 

살펴본 결과, 조음방법과 집단의 상호작용효과는 없었고(F =

.163, p = .850), 주 효과 분석에서 조음방법에 따른 차이는 있

었으나(F = 206.065, p < .001) 집단 간 차이는 없었다(F = .312, 

p = .582). 조음방법 간의 사후검정 결과, CV 파열음에서 VOT

는 평음-경음(p < .001), 경음-격음(p = .004), 격음-평음(p = .070)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각  집단 별로 CV 파열음의 조음방법에 따른 VOT의 차이

를 살펴보면, <표 7>과 같이 CODA(F = 79.286, p < .001)와 

NORMAL(F = 144.162, p < .001) 모두 조음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각 집단 별로 조음방법 간의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두 집단 모두 CV에서 VOT가 평음-경음, 경음-격음에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p < .001) 격음-평음 간에는 유

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격음>평음>경음 순으로 길었다<그림 

6>. 

집단
평음 경음 격음

F p
M(SD) MSD) MSD)

CODA .071(.019) .015(.007) .073(.022) 79.286 <.001*

NORMAL .067(.011) .011(.002) .073(.018) 144.162 <.001*

표 7. CV에서 집단별 조음방법에 따른 VOT 차이

Table 7. Comparison of  VOTs by manner of articulation 
in CstopV 

그림 6. CV에서 집단별 조음방법에 따른 VOT

Figure 6 .VOTs by manner of articulation in Cstop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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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음 경음 격음

F p
M(SD) M(SD) M(SD)

CODA .016(.004) .012(.003) .053(.018) 51.370 <.001*

NORMAL .015(.006) .010(.003) .038(.016) 29.561 <.001*

표 8. VCV에서 집단별 조음방법에 따른 VOT 차이

Table 8. Comparison of  VOTs by manner of articulation 
in VCstopV 

그림 7. VCV에서 집단별 조음방법에 따른 VOT

Figure 7 .VOTs by manner of articulation in VCstopV

그림 8. VCV에서 집단별 조음방법에 따른 폐쇄구간

Figure 8. Closed durations by manner of articulation in VCstopV

3.2.2.2 VCV에서 조음방법과 집단에 따른 VOT 비교

VCV 파열음의 조음방법(평·경·격음)과 집단에 따른 VOT 차

이를 살펴본 결과, 조음방법과 집단의 상호작용효과는 없었고

(F = 2.966, p = .099), 주 효과 분석 결과 조음방법(F = 80.506, p

< .001)과 집단(F = 5.623, p = .027)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가 있었다. 조음방법에 따른  사후검정 결과, 평음-경음, 경

음-격음, 평음-격음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 < .001). 

각 집단 별로 VCV 파열음의 VOT는 CODA(F = 51.370, p <

.001)과 NORMAL(F = 29.5616, p < .001) 모두 조음방법에 따라 

VOT가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었다<표 8>. 조음방법 간의 사후

검정을 실시한 결과, 두 집단 모두 VCV에서 VOT가 평음-경

음, 경음-격음, 격음-평음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p <

.05), 격음>평음>경음 순으로 길었다<그림 7>.  

3.2.2.3 VCV에서 조음방법과 집단에 따른 폐쇄구간 비교

VCV 파열음의 조음방법(평·경·격음)과 집단에 따른 폐쇄구

간은 조음방법과 집단의 상호작용효과가 없었고(F = .467, p =

.630), 조음방법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F =

259.793, p < .001) 집단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F = .989, p =

.331). 조음방법 간의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평음-경음, 경음

-격음, 평음-격음 간에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 < .001). 

각 집단 별로 VCV 파열음의 조음방법에 따른 폐쇄구간의 

차이를 살펴보면<표 9>, CODA(F = 155.487, p < .001)과 

NORMAL(F = 111.351, p < .001) 모두 차이가 있었고, 조음방법

에 따른 폐쇄구간의 차이를 사후검정을 통해 살펴본 결과 집

단 모두 평음-격음, 경음-격음, 평음-격음 간에 유의미한 차이

가 있었고(p < .001), 경음>격음>평음 순이었다<그림 8>.

구분
평음 경음 격음

F p
Mean(SD) Mean(SD) Mean(SD)

CODA .076(.020) .192(.041) .151(.032) 155.487 <.001*

NORMAL .064(.010) .177(.034) .145(.035) 111.351 <.001*

표 9. VCV에서 집단별 조음방법에 따른 폐쇄구간 차이

Table 9. Comparison of  closed durations by manner of 
articulation in VCstopV 

 

3.2.2.4 CV에서 조음위치와 집단에 따른 VOT 비교

CV 파열음의 조음위치(양순․치조․연구개음)와 집단에 따른 

VOT 차이를 살펴본 결과, <그림 9>와 같이 조음위치와 집단

의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F = 3.994, p = .025). CODA는 CV에

서 파열음의 VOT가 연구개>치조>양순 파열음의 순으로 긴 반

면 NORMAL은 연구개>치조=양순의 순으로 길었다. 

각 집단 별로 살펴보면<표 10>, 두 집단 모두 CV 파열음의 

VOT가 조음위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에 각 집

단 별로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CODA는 양순-치조, 치조-연

구개, 연구개-양순으로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 = .05). 

NORMAL은 치조-연구개와 연구개-양순 간에는 차이가 있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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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p < .001), 양순-치조 간은 차이가 없었다. 

그림 9. CV에서 집단별 조음위치에 따른 VOT

Figure 9 .VOTs by place of articulation in CstopV

구분
양순 치조 연구개

F p
M(SD) M(SD) M(SD)

CODA .046(.013) .053(.015) .059(.016) 12.370 <.001*

NORMAL .046(.009) .045(.012) .059(.009) 25.908 <.001*

표 10. CV에서 집단별 조음위치에 따른 VOT 차이

Table 10. Comparison of  VOTs by place of articulation in CstopV 

3.2.2.5 VCV에서 조음위치와 집단에 따른 VOT 비교

VCV 파열음의 조음위치(양순․치조․연구개)와 집단 간 VOT 

차이를 살펴보면, 조음위치와 집단의 상호작용효과가 없었고(F

= 2.468, p = .096), 조음위치(F = 50.778, p < .001)와 집단(F =

5.931, p = .023)의 주효과가 나타났다. 조음위치에 따른 사후검

정 결과, 양순-치조, 치조-연구개, 연구개-양순 간에 모두 유의

미한 차이가 있었다(p < .005).

각 집단 별로 VCV 파열음의 조음위치에 따라 VOT는 

CODA(F = 27.822 p < .001)과 NORMAL(F = 24.915, p < .001) 모

두 차이가 있었고<표 11>, 각 집단별로 조음위치에 따른 사후

검정을 실시한 결과, CODA는 양순-치조, 치조-연구개, 연구개-

양순 간에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반면(p < .004), 

NORMAL은 치조-연구개, 연구개-양순 간에는 차이가 있으나(p

< .001) 양순-치조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두 집단 

모두 VOT가 연구개>치조>양순 순으로 길었다<그림 10>.

구분
양순 치조 연구개

F p
M(SD) M(SD) M(SD)

CODA .020(.005) .026(.008) .034(.006) 27.822 <.001*

NORMAL .017(.006) .018(.008) .027(.008) 24.915 <.001*

표 11. VCV에서 집단별 조음위치 간의 VOT 차이

Table 11. Comparison of  VOTs by place of articulation in VCstopV 

그림 10. VCV에서 집단별 조음위치에 따른 VOT

Figure 10. VOTs by place of articulation in VCstopV 

3.2.2.6 VCV에서 조음위치와 집단에 따른 폐쇄구간 비교

VCV 파열음의 조음위치(양순․치조․연구개음)와 집단에 따른 

폐쇄구간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조음위치와 집단의 상호작용

효과가 없었고(F = .402, p = .672), 조음위치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F = 26.759, p < .001), 집단에 따른 차이는 없

었다(F = .936, p = .344). 조음위치에 따른 사후검정 결과, 치조-

연구개와 연구개-양순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p <

.001) 양순-치조 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표 12>와 같이 각 집단별 VCV 파열음은 조음위치에 따라 

CODA(F = 10.588 p = .001)과 NORMAL(F = 18.248 p < .001) 모

두 폐쇄구간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었다. 이에 조음위치에 따

른 사후검정 결과 CODA는 치조-연구개(p = .001)와 연구개-양

순(p = .029) 간에 차이가 있는 반면 양순-치조 간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NORMAL은 양순-치조, 치조-연구개, 연구개-양

순 간에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 = .005). 두 집단 모두 

VCV 파열음은 폐쇄구간이 치조>양순>연구개 순으로 길었다

<그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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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양순 치조 연구개 F p

M(SD) M(SD) M(SD)
CODA .143(.035) .155(.035) .122(.029) 10.588  .001*

NORMAL .137(.028) .141(.029) .109(.024) 18.078 <.001*

표 12. VCV에서 집단별 조음위치에 따른 폐쇄구간 차이

Table 12. Comparison of closed durations by place of 
articulation in VCstopV 

                    

그림 11. VCV에서 집단별 조음위치에 따른 폐쇄구간

Figure 11. Closed durations by place of articulation in VCstopV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각장애 부모의 3~4세 건청 자녀(CODA)가 부모

의 조음 특성의 영향을 받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어 7 모음

과 파열음의 음향음성학적 특성을 건청 부모의 건청 자녀

(NORMAL)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CODA와 NORMAL의 단모음 포먼트 값을 비교한 결

과, 전설모음 /ᅦ/의 F2를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를 보인 음소는 없었으나 대부분의 음소에서 NORMAL보다 

CODA에서 개구도와 관련된 F1과 혀의 전방화와 관련된 F2 

평균값이 높았다. 후설모음인 /ᅮ/의 F1과 /ᅩ/의 F2 평균값은 

CODA에서 낮았다. 즉 CODA는 NORMAL에 비해 대부분의 

모음을 조음할 때 전설모음에서는 턱을 더 많이 벌려 개구도

가 크고 혀를 더 전방화하며, 후설모음에서는 턱의 위치는 높

이면서 혀는 더 후방화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두 집단의 

모음삼각도 면적을 통해 나타난다. 두 집단 간의 모음삼각도 

면적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지만 CODA의 모음

삼각도 면적의 평균값은 넓었다. 이는 청각장애인의 발화에서 

모음의 중앙화(neturalization) 특성이 나타나고(Angelocci, Kopp 

& Holbrook, 1964; Osberger, 1987; 김수진・신지영, 2008), 모

음삼각도 면적이나 음운 공간(phonological space)이 건청인에 

비해 좁다고 밝힌 연구들과는(오영자, 1999; 우아미, 2004; 최

은아・성철재, 2010) 다른 양상을 보인다. 즉 CODA는 청각장

애 부모의 모음 조음 특성을 따르기 보다는 모음 산출 시 오히

려 구강을 더 넓게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

는 3개의 극모음을 살펴본 김미정(2010)의 연구 결과와도 유사

하다. 

CODA가 청각장애 부모의 모음 조음특성을 따르지 않고, 오

히려 반대의 경향을 보인 것은 청각장애 부모와 자녀가 의사

소통하는 과정에서 혀보다 턱을 과장되게 움직여 모음을 산출

하는 청각장애인의 특성(김수진・신지영, 2008)을 건청 자녀가 

모방하여 과장된 입모양을 사용하였을 수 있다. 또한 건청 자

녀는 청각장애 부모와 대화할 때 부모에게 시각적으로 더 큰 

단서를 주기 위해 입모양을 크게 하는 등 조음기관을 과장되

게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교육시간이 CODA와 

NORMAL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CODA가 외

부 교육기관의 타인이나 또래 아동과의 상호작용으로부터 받

는 말 자극으로 인해 그들의 청각장애 부모의 조음특성을 그

대로 모방하지는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CODA와 NORMAL 간 파열음의 VOT와 폐쇄구간을 비교한 

결과, 첫째, 파열음의 VOT는 어두초성에서 /ᄄ/, 어중초성에서 

/ᄄ/, /ᄐ/, /ᄏ/를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

으나 대부분의 음소에서 CODA가 NORMAL에 비해 더 길었

다. 둘째, 파열음의 폐쇄구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대부분의 음소에서 CODA가 NORMAL보다 더 길었

다. 청각장애 아동과 건청 아동 간 어중초성 파열음의 다양한 

소리길이를 비교한 오영자(1999)와 이경희(2004)의 두 연구에

서 모두 청각장애 아동의 VOT가 건청 아동에 비해 짧았고, 폐

쇄구간은 유의미하게 길었다고 밝혔다. 3~6세 CODA 아동을 

대상으로 한 김미정(2010)의 연구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지는 않지만 건청 부모 자녀 집단에 비해 CODA가 어두·어중

초성 파열음의 VOT는 대체로 더 짧고, 폐쇄구간은 일부 음소

에서 더 길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는 조

금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 CODA가 파열음을 산출할 때 청각장

애인의 조음 특성을 그대로 나타내지는 않았다. 이는 모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CODA가 부모와 의사소통을 할 때 부모에게 

더 큰 시각적인 단서를 주기 위해 조음기관을 과장되고 느리

게 움직여 발화하였거나 본 연구에 참여한 아동들의 연령대

(3~4세)가 김미정(2010)의 연구에 참여한 아동들의 연령대(3~6

세)에 비해 낮아 이들 간의 다른 양상이 나타났을 수도 있다. 

조음방법별로 파열음의 VOT 및 폐쇄구간을 살펴본 결과, 

VOT는 어두·어중초성 환경에서 두 집단 모두 격음>평음>경음 

순으로 길었고, 두 집단 모두 세 조음방법 간의 VOT 차이는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폐쇄구간은 두 집단 

모두 경음>격음>평음 순으로 길었고, 두 집단 모두 세 조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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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른 폐쇄구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식성이 클수록 VOT가 길고(Kim, 

1965; 신지영, 1997; 배재연 외, 1999; 이경희・정명숙, 2000; 

서민경, 2002; 신혜정, 2007), VOT로 평음-격음, 경음-격음을 

구분할 수 있으며(Kim, 1965; 이경희・정명숙, 2000; 신혜정, 

2007), 긴장성이 클수록 폐쇄구간이 길어 경음의 폐쇄구간이 

가장 길고 평음이 가장 짧다(신지영, 1997; 배재연 외, 1999; 이

경희, 2004)는 한국어 파열음의 일반적인 특성과 일치한다. 김

미정(2010)의 연구에서도 CODA의 조음방법에 따른 VOT 및 

폐쇄구간의 차이가 뚜렷하지는 않았으나, VOT 길이가 어두·어

중초성 환경에서 두 집단 모두 격음>평음>경음 순으로 길었으

며 폐쇄구간의 길이가 두 집단 모두 경음>격음>평음 순으로 

길어 본 연구결과와 같은 양상을 보였다. 

이렇듯 CODA가 건청인의 파열음 조음 양상과 유사하게 나

타난 이유는 다음의 몇 가지 가능성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Toohey(2010)는 그의 연구에서 청각장애 부모가 건청 아

동의 음운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텔레비전, 어린이집(daycare), 건청 친척들과의 상호

작용을 꼽았다. 본 연구의 대상자도 모두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었고, 청각장애 부모 가정은 지역에 있는 수화통역센터

나 농아인 교회를 통해 건청인들과의 지속적인 사회활동을 하

고 있었기 때문에 주 양육자가 부모라고 하더라도 건청인들과 

상호작용을 할 기회가 있으며, 텔레비전과 스마트폰을 통해 여

러 말소리 자극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김미정(2010)의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비록 청각장

애를 가진 부모가 왜곡된 말소리 자극을 주더라도 그들의 건

청 아동은 스스로 자신의 말소리를 모니터링하며 파열음을 습

득하였을 수 있고, 건청 아동이 청각장애 부모의 발화는 정상

적인 발화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여 부모의 발화 대신에 정

상적인 발화 샘플을 선택하여 습득하였을 수 있다(Schiff-Myers 

& Klein, 1985). 이는 본 연구에 참여한 3~4세 아동도 부모의 

말소리를 모니터링하는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조음위치별로 파열음의 VOT 및 폐쇄구간을 살펴보면, 어두·

어중초성 파열음의 VOT 모두 NORMAL의 경우 연구개>치조=

양순 순으로 길었으나 CODA는 연구개>치조>양순 순으로 길

었다. 어중초성 파열음 폐쇄구간의 평균값은 두 집단 모두 치

조>양순>연구개 순으로 길었으나 통계적으로 CODA는 세 조

음위치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반면, NORMAL은 양순 파

열음과 치조 파열음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종합해 보면, CODA와 NORMAL 두 집단 모두 파열음의 

VOT는 어두·어중초성에서 연구개음이 가장 길었다. 이 결과는 

정상인의 파열음 산출에 관한 선행연구들과 일치한다

(Fischer-Jorgensen, 1954; 배재연 외 1999; 서민경, 2002; 신지영 

1997;). 이와 더불어 연구개음의 조음체인 혓몸이 치조음과 양

순음의 조음체인 혀끝과 입술에 비해 부피가 커서 움직임이 

느리기 때문에 VOT가 길어진다는 주장과도 일치한다(오영자, 

1999; 이경희, 2004). 

폐쇄구간은 두 집단 모두 연구개음에서 가장 짧아 조음 시 

연구개음의 움직임이 입술이나 혀의 움직임보다 느리다는 연

구 결과들(배재연 외, 1999)과 일치하였다. VOT와 폐쇄구간의 

결과를 살펴보면, 3~4세 CODA는 NORMAL과 마찬가지로 조

음위치 별로 정상적인 산출 기전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CODA의 모음과 파열음의 조음특성은 어느 

정도는 NORMAL과 같은 양상을 보여 청각장애인의 조음특성

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청각장애 부모 가정이라

는 언어적 환경의 영향을 일부 받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결과가 자신들의 장애로 인해 자녀의 언어발달이나 말산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이나 죄책감

을 느끼는 청각장애 부모에게는 어느 정도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일부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가정의 언어적 환경

이 아동의 말산출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정책적・임상적인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수화통역센터나 농아인 협회, 농아인 교회 등 청각장

애인들의 사회관계망을 활용하여 청각장애가정의 자녀들이 일

반적인 언어적 자극에 보다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도움을 제

공해야 할 것이다. 둘째, 청각장애부모를 대상으로 건청 자녀

의 조음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체계적인 부모교

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청각장애부모의 건청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언어발달 지원사업과 더불어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역시 제공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 

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산출하지 못하였고, 연

구결과를 일반화 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연구 대상자 

수를 더 많이 확보하여 청각장애 부모의 건청 자녀의 조음특

성을 연구하는데 광범위한 자료가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가 편안하게 조음한 자료를 수

집하여 개개인의 다양한 발화 속도를 고려하지 못하였는데, 개

개인이 가지는 발화속도에 의한 소리길이의 차이를 배제시켜

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목표단어를 운반구에 넣어 발화하

게 하는 등 연구 대상자의 발화속도를 고려하여 연구가 진행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청각장애 부모 건청 자녀의 음성특성에 대해서도 연

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청각장애인은 조음뿐만 아니라 음

도, 음질, 공명에서 건청인과 구별되는 특성(김영태, 2007; 윤

미선 외, 2013)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각장애부모에 의한 건

청 자녀의 음성특성을 연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는 영유아기 CODA 집단의 모음과 파열음의 특성

을 살펴보았으며, 현재 청각장애인에서 보이는 왜곡되는 마찰

음이나 파찰음(김윤하 외, 2014)의 특성에 관한 연구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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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 있어 추후 이를 본 연구결과와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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